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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금 4.7% 인상 잠정합의
주40시간 근무 및 근로기준법 수용 확정 … 9월15-16일 찬반투표

S-Oil에 이어 SK 노사가 9월9일 기본급 대비 임금 4.7%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SK 노사는 6월부터 모두 13차례 임금협상을 갖고 기본급 대비 임금 4.7% 인상, 4조3교대를 기준으로 하는 

주 40시간 근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및 보건휴가를 시행하되 임금 보전방안은 2005년 6월30

일까지 협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기타 요구안으로 신규공정 소요인력 충원, 조합원 내집 마련,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가 협의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9월9일부터 13일까지 울산공장 노조를 비롯해 전국의 물류센터와 저장소 13곳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사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가진 뒤 9월15일과 16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노조의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9월17일 신헌철 사장과 임명호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

데 2004년 임금협상안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2004년 울산지역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사업장 13곳의 노사협상은 2004년 4월 태광산업이 처음 타

결한 것을 시작으로 9월 들어 마지막 S-Oil과 SK 노사가 잇따라 합의하면서 모두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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